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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상경기연맹은 12일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출
전할 국가대표 선수단 발대식을 열고, 남녀
대표 총 65명을 발표했다. 한국육상은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역대 원정대회
최다인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맹
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를 목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베테랑 선수들의 분전이 필요하다.
남자대표 34명 가운데는 50km 경보 박칠
성(32·삼성전자), 110m 허들 박태경(34·
광주광역시청) 등 7명의 30대 선수가 포함
돼 있다. 7명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는 창던지기에 출전하는 박재명(33·대구광
역시청)이 유일하다.

뀫2년 만에 대표 복귀한 ‘박사’ 선수
박재명은 남자 창던지기의 간판이다.

2002년 제6회 전국실업대회에서 80m96의
한국기록을 세우며 마의 80m 벽을 넘은 이
후 기록경신행진을 이어갔다. 2003년 81m
46, 2004년 83m99로 한국기록을 늘려갔
다. 83m99는 무려 10년간 깨지지 않고 있
다. 박재명은 2004아테네올림픽 이후 부진
의 늪에 빠지기도 했지만, 2006도하아시안
게임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79m30의 기

록으로 시상대 정상에 섰다. 도하대회에서
한국육상이 획득한 유일한 금메달이었다.
4년 뒤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도 79m92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재명은 2011아시아육상선수권을 끝으
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았다. 이후 국내대회
에 집중하면서 학업에 힘썼다. 결국 2012년
모교인 한체대에서 ‘남자 창던지기의 운동
역학적 분석’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
고, 대학 강단에 섰다. 그러나 안방에서 열
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로 결심하고, 만 2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
다. 박재명은 “대표선수로선 이번이 마지막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79∼80m면 메달,

82m 이상이면 금메달이라고 예상한다. 최
선을 다해보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뀫‘아빠 자랑’에 여념 없는 7세 딸…아버지의이름으로 금 도전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열린 제94회 전국

체육대회 육상 남자 창던지기 경기. 박재명
은 79m71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
에 걸었다. 대회 4연패의 위업이었다. 특히
이 경기에선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그는 “앞선 시기까지는 1등이 아니었다. 하
지만 아내가 딸 지우(7), 아들 지환(4)이를
데리고 경기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잘 풀려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며 웃었다.

딸 지우는 언젠가부터 ‘운동선수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에 가
면, 선생님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
빠 검색해보세요”라며 자랑한다. 박재명은
그런 딸을 보면 흐뭇하기만 하다. 힘든 훈
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자녀들에게서 나
온다. 그는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도 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장에 응원을 온
다고 했다. 지우와 지환이에게 자랑스럽고,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 아시안게임을 잘
마무리한 이후엔 다시 교수의 꿈에 도전하
겠다”고 밝혔다.

태릉선수촌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박재명 “아빠가 던진다, 금빛 창!”
‘창던지기 간판’ 2년 만에 대표 복귀

도하-金·광저우-銀 ‘한국육상 대들보’
운동·학업 병행…박사 학위까지 취득

‘79m71 대회新’ 전국체전 4연패 건재
“아이들 응원 덕분…82m 이상이면 金”

2011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박재명은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 다시 대표팀에 복귀했다. 스포츠동아DB

“맏언니? 아직은 어색하다. 필드에 있을 때는 나이를
잊고 있다.”

‘원조 골프여왕’ 박세리(37)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
프로서비스그룹(최윤 회장)과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
테이셔널’(총상금 6억원) 개최 조인식을 치렀다. 이 대회
는 10월 3일부터 3일간 경기도 이천 솔모로 컨트리클럽에
서 열린다.

1998년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해
온 박세리는 통산 25승(메이저 5승)을 올리며 한국인 최초
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 여자골퍼들에게는 우상이자,
롤 모델이다. 그런 박세리도 요즘에는 나이가 든 대접을 받
는다. 그녀는 “‘맏언니’, ‘세리키즈’ 같은 말을 많이 듣게 되
는데, 사실 조금은 어색하다”며 “경기를 할 때는 나이를 잊
고 친다. 그러나 경기를 끝내고 후배들과 있다 보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느덧 투어생활은 17년차를 맞았다. 어쩔 수 없이 ‘은
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박세리는 “은퇴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할 생각이다. 아직은 힘들지도 않다. 앞으
로 몇 년은 더 뛸 수 있다. 은퇴하게 된다면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승에 대한 생각
도 버리지 않았다. 박세리는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우승
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다. 어제(11일)도 아버지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다음 대회를 준비했다”며 웃었다. 박세
리는 최근 퍼터 그립을 바꾸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후배들에 대한 격려와 배려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올
해 LPGA 투어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의 우승 소식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부진한 것은 아니다. 우승이라는 게
쉽지는 않다.오히려 못한다고 하면 더 깊은 부진에 빠질 수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고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최하는 첫 대회
에 대한 부담감과 기대감도 드러냈다.박세리는 “첫 대회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모든 선수
들이 즐길수 있는 대회로 만들고싶다”고 다짐했다.

박세리는 대회 개최에 맞춰 ‘박세리 드림골프단’을 출범
했다. 김캐런희진(문정중3), 정시우(상지여중1), 윤하연(인
천상정중2), 이제영(청안중1) 등 4명의 주니어선수를 후원
한다. 박세리는 “실력이 뛰어난 후배들을 볼 때마다 선배
로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 대회를 통해 후배들이 좀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경기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원조골프여왕’ 박세리
“경기중엔나이잊는다”
박세리인비테이셔널개최조인식가져
“맏언니·세리키즈 같은 말 아직 어색해”

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국내남자골프의 흥행보증수표 김태훈(29)
과 허인회(27·JDX스포츠)가 휴식기를 이용
해 원아시아투어 정복에 나섰다.

김태훈과 허인회는 14일부터 4일간 피지의
나탄돌라베이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원
아시아투어 겸 호주 PGA 투어인 피지인터내
셔널챔피언십에 출전해 초대 챔피언을 노린
다. 김비오(24·SK텔레콤), 박효원(27·박승
철헤어), 강지만(38)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총상금 100만달러를 놓고 펼쳐지는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는 피지 출신으로 남
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던 ‘흑진주’ 비
제이 싱. 특히 대회가 열리는 나탄돌라베이
골프장은 그가 설계한 코스라, 어드밴티지가
예상된다.

미국 PGA 투어에서만 통산 18승을 올린
닉 프라이스(짐바브웨)도 위협적 존재다. 올
해 57세로 전성기는 지났지만, 챔피언스투어
에서도 4승을 기록 중이다. 가장 최근 우승은
2011년 도시바클래식이다. 이밖에 중국남자
골프의 간판스타 량웬총과 신예 후무(중국),
호주 출신으로 KPGA 코리안투어에서 활약

중인 매튜 그리핀(KPGA선수권 우승자), 스
콧 바 등이 한국선수들과 우승을 다툴 전망
이다.

원아시아투어는 한국선수들의 독무대다.
올 시즌 열린 4개 대회 중 2개 대회(GS칼텍
스 매경오픈·SK텔레콤오픈)를 한국선수가
제패했다. 또 상금랭킹 첫 페이지는 한국선
수들이 장악하고 있다. SK텔레콤오픈 우승
자 김승혁(28)이 상금랭킹 1위(22만3311달
러),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 박준원(28·
코웰)이 2위(19만1580달러)다. 박상현(3위),
박일환(4위), 이태희(6위), 장동규(7위), 송영
한(10위)까지 상금랭킹 톱10 중 7명이 한국
선수다. 주영로 기자

김태훈·허인회, 원아시아정복나선다

내일 피지인터내셔널 초대 챔프 도전장
비제이 싱·닉 프라이스 등과 우승 경쟁

박세리(가운데)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OK저
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조인식에서 박영진 대학골
프연맹 회장(왼쪽),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
고 있다. 뉴시스

대한테니스협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협회 회
의실에서 선수강화위원회를 열고 나정웅(22)
을 2014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했
다. 협회는 지난달 14일 남녀 6명씩, 총 12명
의 선수를 선발했지만, 이형택(38)이 복근 부
상으로 인해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해지
자 나정웅을 추가 선발했다.

남자프로농구 오리온스는 30∼31일 고양체
육관에서 ‘닥터유 에너지바배 3on3’ 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32개, 고등부
32개, 일반부 64개 등 총 128팀이 참가해 부
별로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린다.

테니스협회, AG대표팀 나정웅 추가선발

오리온스, 30∼31일 3on3 농구대회개최


